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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인 기억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와 보호자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기억학교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다. 이를 위해 대구시에서 지정 설치한 기억학교 이용자와 보호자 363명을 대상으로 기억학교 이용 만족도 및 태도

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 기억학교의 이용이 이용자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호자의 부양부담 감소에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의미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기억학교가 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절히 부합하는 효과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억학교의 프로그램 수준, 서비스의 종류 등과 

향후 지속성에 대한 만족도 정도가 90% 이상의 상당히 높은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응에 대한, 그리고 이를 위해 기억학교에 대한 기초자료로 정책적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한다. 

• 주제어 : 기억학교, 경증치매노인, 초고령화, 보호자 및 이용자 만족도, 주간보호시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o confirm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the memory school by investigating the perception of users and caregivers about the services and 
programs provided by the memory school, a social welfare institution for the elderly with minor dementia. 
For this purpose, 363 students and students in Daegu City were surveyed about the satisfaction and 
attitude of using memory schoo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the memory 
school is very helpful to the users, and at the same time, it is very meaningful for the decrease of the 
caregiver burden of the caregiver. Thus, it can be seen that the memory school has the effect of 
appropriately matching the installation purpose of the facility.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level, type of service, and future sustainability of the memory school 
exceeded 90%.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ocial welfare response for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and for the basic data on the memory school for this purpose.

• Key Words : Memory School, Mild Dementia Elderly, Super Aging, Caregiver and User Satisfaction, Day 
Car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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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

청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3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0%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14.3%인 고령사회에，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1.2].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보호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필요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사

회에서 치매노인의 부양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주

목받았고 정책문제화 되고 있다. 건강보험 코호트 자료

를 활용하였을 경우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약 7.47%(약 46만 명)이였고, 70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98%(약 42만 명)이였다. 고령화가 진행될수

록 치매환자의 유병인구가 증가하며, 또한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수발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및 사회적 부담

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2015년 9.79%, 2030년 10.03%, 2050년 

15.06%로 예측되기도 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초고령사회는 빈곤노인, 독거노인, 치매노인의 증가와 이

로 인한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돌봄수요, 사회참여 증대

와 같은 공통적인 문제와 사회변화를 가져 왔다

[3,4,5,6,7].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전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주간

보호서비스,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노인건강

증진과 가족의 부양부담의 감소시키는 것은 시급한 사항

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기억학교는 대구시에서 노인장기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질환 노인에게 상담, 인지재

활 프로그램,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3

년에 4개 시설로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복지정

책이다. 이후 2014년에 4개 시설을 추가하여 대구시의 8

개 시군마다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기억학교는 경증치매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절

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노인과 부양부담으로 곤란

을 겪고 있는 보호자들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정책이

다. 2014년 하반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

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치매특별등급

을 받은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경증치매노인들에게 적

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자들의 부

양부담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기억학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경도인지장

애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

간보호시설은 기억학교가 유일하다. 따라서 기억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경증치매노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억

학교의 이용이 어느 정도의 만족을 제공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기억학교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기억학교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기억학교 시설에서 제공

하고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와 보호자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기억학교의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경증치매노인 주간보호의 필요성

노인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독거 또는 노인가구를 이

루고 살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노인들이 정

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도움의 필요 없이 생

활이 가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노인

들은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신체기능이 쇠약해지고 타인

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개인주택이나 생활보조시설

(assisted living)에 거주하면서 낮시간에 노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1,8,9]. 

경증치매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는 시설화의 대안으로

서 요보호가족들의 요구 증가에 따른 예전과는 다른 새

로운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주간보호시설의 직원

들의 역할은 경증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모두 돌봄서

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호자들은 경증치매환자를 될 수 있는 한 집에서 오

랫동안 함께 하기 위해 치매노인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상담하고, 또한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하여야 한다. 또한 경증치매노인들

은 직원과의 사회적 접촉을 통해 자아정체감과 기능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10,11,12]. 치매노인들의 초기증

상에서 보호자들은 되도록 거주지에 남아두기를 원하지

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치매

환자들의 가족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치매에 관련된 사

전지식이 전혀 없다보니 부양가족들에게 스트레스가 부

가되고, 치매노인에게는 수없이 많은 좌절감을 들게 만

들어 보호자와 대상자 모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



경증치매노인 노인복지시설의 이용행태에 관한 융합연구: 기억학교 이용자만족도를 중심으로 355

이다[13,14]. 특히 인지적 손상을 입은 치매노인들이 가정

에 머물고 있으면 가장 힘든 부분은 치매환자 자신이 일

상생활에서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만 전문가와 가족구성원들은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고 본다[15]. 그리고 치매노인의 가족부양 어려움의 다른 

한가지 이유는 자녀 및 형제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실질적인 부양이 어렵다. 경증치매노인을 시

설에 수용할 경우 만일 치매노인들의 행동을 제약한다면 

좌절과 우울감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증치매노

인들은 행동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지적 손상을 전문

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16]. 

2.2 대구시 기억학교 운영기준

2.2.1 기억학교 명칭 및 이용대상자

대구시의 기억학교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억학교는 

“대구광역시 지정 ○○기억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대구시에서 지정받지 않는 기관은 이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기관의 자격은 구·군 직영, 사회

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중 지정을 받은 곳이다. 이용

대상자의 기본요건은 대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치매

질환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 

중 <Table 1>에 해당하는 자이다.

<Table 1> Priority for memory school subjects

ranking Subject

1st place
Dementia confirmed person (submit medical 
certificate)

2nd place
High-risk group of dementia (submission of detailed 
check-up results or prescription for dementia)

3 ranks
(The result of the screening test for dementia 
should be submitted.) However, the cognitive 
decline rate can not exceed 50%

사업기관은 이용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따라 요양등급

판정을 의뢰하는 등 사업취지에 맞게 경증치매노인이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료이용 대상자

는 정원의 50% 이상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노인이다. 노

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

위계층,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해 시

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군수)이 의뢰하는 자, 기타 

저소득 노인으로서 시설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

정하는 자이다. 유료이용 대상자는 정원의 50% 이내이

며,  경증치매질환이 있는 일반가정의 노인으로서 시간

제, 일시적, 정기적 주간보호서비스를 신청하는 자이다. 

기억학교의 이용료는 1일 20,000원 범위에서 시행하며 

일반(1일 1만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 200%이상(1일 2만원)이다.  기억학교 이

용시간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등 정부

지원 복지서비스와 중복 이용은 불가하게 되어 있다.

2.2.2 기억학교 인력 및 시설기준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 등 기억학교 운영기관의 자격

을 갖추고, 구·군에서 선정하여 대구광역시가 기억학교

로 지정한 시설이다.

<Table 2> Memory school personnel and facility standards

division Facility

A 
dedicated 
social 
worker

nurse
physics
(Work) 
therapist

Caregiver
(Social 
Worker)

Cook

10 
people 
Within

1 
person

1 person 1 person
More than 1 
user list
1 person

1 
person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으로 상근(1일 8시

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시설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다른 업

무와 겸직할 수 없다. 만일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사회

복지사를 채용할 경우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유자에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

장은 관리인력 중 치매상담전문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

여야 하며, 치매상담전문요원은 보건복지부 또는 대구광

역치매센터가 실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하여야 한

다. 일반적으로 기억학교의 이용정원은 40명이며, 연면적 

295㎡ 이상으로 사용권일 경우 3년 이상 사용권이 확보

되어야 한다.

면적기준(295㎡)에 정원(36명)외 추가 이용정원을 인

정(이용정원 40명)하며,  40명의 법적면적 기준은 321㎡

이나, 등급외자가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완화적용

한다. 노인복지법 상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

스)로 설치 신고하여야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

가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생활

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 주 야간보호시설 운영에 따른 

필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노인복지법 상 시설 

및 설비기준 준수), 단, 기억학교 시설 및 설비, 보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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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타 시설과 병용할 수 없다. 또한 생활실을 제외한 

일부 공간은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인접한 층

에 한해 층을 달리할 수 있으며,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보

호에 필요한 용품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2.3 기억학교 주요서비스 내용 및 지도점검

기억학교의 주요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구분된다. 치매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치

매극복 컨설팅, 의사의 치매치료․관리를 위한 진료(지

역 의료기관 연계),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주간보호

(시간제, 일시적, 정기적)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그 외 노인복지법 주․야간보호서비스 상의 서비스 내용

이다. 기억학교를 지정, 관리 감독하는 시, 구․군은 시설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하거나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3 선행연구 고찰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시설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시스템의 구축, 둘째, 치매노인 보호서비스 

대상자의 범위확대, 셋째, 치매노인 관련 전문인력의 확

충 등에 대한 연구들로 구분된다[6,8]. 특히 주간보호서비

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서비스의 급여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자는 보편주의적인 방식으로 전환과 

선별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역복지단위 중심의 전반적

인 개선을 제시하는 방안이 있다[5]. 이가옥과 이미진

(2001)은 치매노인의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대상자들을 

서비스 분류를 경증·중등증·중증 치매노인으로 나누어 

볼 때,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결정권의 한계가 있다고 보

았다. 그래서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실태분석을 

위해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9]. 

김선희(2001)의 연구는 서비스 이용자 11명에 대해서 심

층적 사례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운영 및 관리라는 점

에서 시설 이용자인 치매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시설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마다 부담비율이 높아 치매노인과 관련된 예산에 제한 

있다는 것을 찾았고 이에 따라 타 도시 거주자에 대한 전

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용대상자의 시설 선택권 

또한 제한적이다[3]. 이경국(2002)은 치매노인 관련 주간

보호시설 운영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였

으며, 노인 및 가족욕구에 기초한 치매노인서비스의 개

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7].

2.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조사는 대구시에 설치된 8개 기억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경증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의 보호자를 대상

으로 이루어졌으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

였다. 기억학교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경증치매 또는 경

도인지장애 노인들로 대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가벼

운 정도의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어 간단한 수준의 만족

도 조사 등이 가능하므로 조사대상자로서 큰 문제가 없

는 편이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는 보호자가 243명이었으

며, 이용자 12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

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했으며 조사방법으로 보

호자들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설문지의 직접 배포와 수

거를 통해서 조사하였으며, 보호자가 없는 이용자들은 

기억학교에서 직접 조사를 하였다. 

3. 조사설계

3.1 변수 구성 및 신뢰도

설문지의 구성은 기억학교와 운영형태가 가장 유사한 

노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를 다루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기억학교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

의 일반적 성격에 관한 질문, 기관운영에 관련된 질문, 프

로그램 관련 질문, 기억학교의 이용에 관련된 질문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는 질문 4개로 이용자의 치매 정도 구분, 조사대상

자와 이용자의 관계, 조사대상자 또는 이용자의 나이, 성

별로 구성하였다. 만족도 조사를 위한 척도는 기관운영

과 관련된 질문 4개, 프로그램 관련 질문 2개, 기억학교 

이용에 관련된 질문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기억학교 이용의 효과성을 

알아보는 질문으로 3개를 순위별로 선택하도록 하는 질

문 1개를 포함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

족도 조사를 위한 10개의 리커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835로 나와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

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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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서 빈도분석을, 보호자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알아보

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그리고 이용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중복응답에 대한 빈도 분석과 주어진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비교분석을 하였다. 

3.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분석

본 조사 결과, 이용자의 보호자들이 전체 조사의 

66.9%,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할 수 없어서 직접 조사

대상이 된 이용자가 33.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20.7%, 여자가 79.3%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보호자의 성별에서 남자 24.7%, 여자 79.3%로 나

타나 이용자에 대한 부양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부담

을 갖는 보호자는 남자보다는 여자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의 성별에서도 남자 13.3%, 여자 

86.7%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억학교 이용자들이 주로 여

자 노인에 치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용자들의 치매 정도로는 치매확진자 52.8%, 치매고

위험군 18.5%, 인지저하자 28.7%로 나타났으며 경도인

지장애 판정을 받은 인지저하자 외에 치매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

에 인지저하자가 30% 가까이 되는 것을 통해 매년 자연 

상태에서 15% 정도가 치매로 발전하는 경도인지장애 노

인들을 위한 치매예방서비스로 기억학교의 역할이 상당

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와 보호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딸 23.4%, 며느리 

16.5%, 배우자 12.9%, 아들 11.6%, 친인척 1.1%, 손자녀 

0.8%, 사위 0.6%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중 딸과 며느리가 

39.9%로 나타나 대부분 부양 부담은 여성이 가장 크게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나이 중 보호자의 나이를 살펴보면 50대 

41.2%, 40대 25.7%, 60대 16.7%, 70대 10.6%, 80대 2.9%, 

30대 2.5%, 20대 0.4%의 순서로 나타났다. 50대와 40대가 

전체의 66.9%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부모 세대에 대해 자

녀들이 부양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70대와 80

대도 13.5%로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이 경증치매노인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General status of survey subjects

Item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

Subject
guardian 245 67.5

user 118 32.5

gender
man 75 20.7

Woman 288 79.3

Guardian sex
man 60 24.5

Woman 185 75.5

User gender
man 15 12.7

Woman 103 87.3

division

Dementia 
confirmation

192 52.9

Dementia high risk 
group

67 18.5

Low Cognitive  104 28.6

relation

Spouse 47 12.9

son 42 11.6

daughter 85 23.4

Daughter-in-law 60 16.5

son-in-law 2 0.6

Grandchild 3 0.8

Relative 4 1.1

Etc 120 33.1

<Table 4> Age of subject

age

Category

guardian user Total

frequency ratio frequency ratio frequency ratio

20's 1 0.4 0 0 1 0.3

30's 6 2.5 0 0 6 1.7

40's 63 25.7 2 1.7 65 17.9

50's 101 41.2 7 5.9 108 29.7

60's 41 16.7 16 13.6 57 15.7

70's 26 10.6 49 41.5 75 20.7

80's 7 2.9 41 34.7 48 13.2

90's 0 0 3 2.6 3 0.8

Sum 245 100 118 100 363 100

4. 분석결과

4.1 기억학교 이용 만족도 분석

4.1.1 기관운영에 관한 만족 정도

기억학교 등․하원 차량 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매우 만족이 63.1%, 만족이 32.0%로 모두 95.1%가 만족

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기억학교에서 제공되는 식사와 

간식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매우 만족이 56.7%, 만족이 

35.3%로 모두 92.0%가 만족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기억

학교 내․외부 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매우 만족이 

46.6%, 만족이 44.1%로 모두 90.7%가 만족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기억학교 담당 직원이 전문적 지식과 책임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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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Extre
mely 
Satisf
action

Satisf
action

usually
dissa
tisfac
tion

Extre
mely
dissa
tisfac
tion

Are you satisfied with the level of 
program run by your memory 
school?

193
(52.2)

144
(39.7)

23
(6.3)

3
(0.8)

0
(0)

Are you satisfied with the kind of 
service you have at your 
school?

196
(54.0)

152
(41.9)

14
(3.9)

1
(0.3)

0
(0)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여 준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이 68.3%, 만족이 30.9%로 모두 99.2%가 만족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Table 5>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memory school 

operation

question

Extrem
ely 

Satisfa
ction

Satisfa
ction

usually
dissatis
faction

Extrem
ely

dissatis
faction

Are you satisfied with the 
House car service?

229
(63.1)

116
(32.0)

16
(4.4)

2
(0.6)

0
(0)

Are you satisfied with the 
meals and snacks offered at 
the memory school?

206
(56.7)

128
(35.3)

27
(7.4)

2
(0.6)

0
(0)

Are you satisfied with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including the 
convenience) of the memory 
school?

169
(46.6)

160
(44.1)

32
(8.8)

2
(0.6)

0
(0)

Do you think the staff at the 
memorabilia school will be 
kind to you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responsibility?

248
(68.3)

112
(30.9)

3
(0.8)

0
(0)

0
(0)

4.1.2 프로그램에 관한 만족 정도

기억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준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매우 만족이 52.2%, 만족이 39.7%로 모두 91.9%

가 만족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기억학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종류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매우 만족이 54.0%, 만

족이 41.9%로 모두 95.9%가 만족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Table 6>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4.1.3 기억학교의 지속여부에 대한 만족 정도

“앞으로도 치매노인을 위해 기억학교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71.3%, 

그렇다가 28.1%로 모두 99.4%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

다. “다니고 계신 기억학교를 주위에 치매노인이 계시다

면 추천”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69.7%, 그렇다가 28.1%로 모두 97.9%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기억학교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65.3%, 그렇다가 

30.9%로 모두 96.2%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귀하의 

치매노인이 기억학교를 이용하게 되면서 부양 부담에 어

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가 69.1%, 그렇다가 24.2%로 모두 93.3%가 긍정적인 답

변을 하였다.

<Table 7> Whether the memory school is continuing

question

Extrem
ely 

Satisfa
ction

Satisfa
ction

usually
dissatis
faction

Extrem
ely

dissatis
faction

Will you continue to use 
memory school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259
(71.3)

102
(28.1)

2
(0.6)

0
(0)

0
(0)

Do you recommend going to 
school if you have an elderly 
person around you?

253
(69.7)

102
(28.1)

7
(1.9)

1
(0.3)

0
(0)

Do you think you need more 
memory school?

237
(65.3)

112
(30.9)

10
(2.8)

4
(1.1)

0
(0)

How much did your dementia 
elderly help you with your 
caregiving burden as you 
were using a memory school?

251
(69.1)

88
(24.2)

24
(6.6)

0
(0)

0
(0)

4.2 기억학교 이용 효과분석

<Table 8> Use of memory school effect

question
1st 
place

2nd 
place

3 
ranks

Full 
response

Weighted 
response

frequ
ency

ratio
frequ
ency

ratio

Delay in the speed of the 
elderly using dementia

114 90 50 254 70 572 26.7

Relieves the boredom of the 
elderly (for leisure)

169 99 40 308 84.8 745 34.8

Family Rest and Leisure 
Activities

16 56 58 130 35.8 218 10.2

Reduced burden of care such 
as mental and physical fatigue

37 62 103 202 55.6 338 15.8

Increase in socio-economic 
activities of family (employment 
etc.)

14 28 48 90 24.8 145 6.8

Reduced family conflicts 5 19 32 56 15.4 85 3.9

Etc 8 4 6 18 4.9 40 1.8

Sum 363 358 337 1,058 2,143 100

기억학교를 이용하면서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이용 효과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는 ‘노인의 지

루함을 덜어줌(여가 선용)’, ‘이용 노인의 치매 진행속도 

지연’, ‘정신적 육체적 피로 등의 부양 부담 감소’, ‘가족의 



경증치매노인 노인복지시설의 이용행태에 관한 융합연구: 기억학교 이용자만족도를 중심으로 359

휴식 및 여가활동’, ‘가족의 사회경제활동의 증가(취업 

등)’, ‘가족 간 갈등의 감소’, 기타의 순서로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그 중 ‘노인의 지루함을 덜어줌(여가 선용)’

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08명 84.8%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 노인의 치매진행속도 지연’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54명 70%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

으며, ‘정신적 육체적 피로 등의 부양부담 감소’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02명 55.6%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

으며, ‘가족의 휴식 및 여가활동’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30명 35.8%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의 

사회경제활동의 증가(취업 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0

명 24.8%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 간 갈

등의 감소’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6명 15.4%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다시 살펴보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모두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부양 부담 등 보호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매

우 의미 있게 나타났다.

<Table 9> The degree of user assistance of memory 

school

question

guardian user

freque
ncy

ratio
freque
ncy

ratio

Delay in the speed of the elderly 
using dementia

408 28.2 164 27.5

Relieves the boredom of the elderly 
(for leisure)

437 30.2 208 34.9

Family Rest and Leisure Activities 157 10.8 61 10.2

Reduced burden of care such as 
mental and physical fatigue

244 16.9 94 15.8

Increase in socio-economic 
activities of family employment etc.)

110 7.6 35 5.9

Reduced family conflicts 66 4.6 19 3.2

Etc 25 1.7 15 2.5

Sum 1,447 100 596 100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을 때 전체 

응답의 비율을 보면 ‘노인의 지루함을 덜어줌(여가 선용)’ 

34.8%, ‘이용 노인의 치매 진행속도 지연’ 26.7%, ‘정신적 

육체적 피로 등의 부양부담 감소’ 15.8%, ‘가족의 휴식 및 

여가활동’ 10.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노인

의 지루함을 덜어줌(여가 선용)’과 ‘이용 노인의 치매진

행속도 지연’이 모두 61.5%로 나타나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는 점보다 이용 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더 크게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들의 응답(58.4%)이 

이용자들의 응답(62.4%)보다 조금 낮기는 하지만, 역시 

보호자들보다는 이용자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기억학교 전반적 이용만족도

본 연구는 8개 기억학교를 이용하였거나 이용하고 있

는 이용자의 보호자 732명 중 3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으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6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보

호자 243명과 이용자 12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용자들의 치매 정도로는 치매확진자 52.8%, 치매고

위험군 18.5%, 인지저하자 28.7%로 나타나 기억학교가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경도인지

장애 노인의 치매 예방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억학교 이용에 대한 만족 정도에서 등․하원 차량 

서비스 95.1%, 식사와 간식 92%, 내․외부 환경(편의시

설) 90.7%, 담당직원이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감을 가지

고 친절하게 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99.2%가 만족하

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는 기억학교 이용에 대해 이용자와 보호자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억학교

의 역할 수행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기억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만족 정도에서 기억학교에

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준에는 91.9%, 기억학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종류에는 95.9%가 만족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기억학교의 지속 여부에 대한 만족 정도에서 앞

으로도 치매노인을 위해 기억학교를 지속적으로 이용하

겠다는 응답이 99.4%, 다니고 계신 기억학교를 주위에 

치매노인이 계시다면 추천하겠다는 응답이 97.8%, 기억

학교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2%, 치매노인이 

기억학교를 이용하게 되면서 부양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3.3%로 나타났다. 이는 기억학교의 필

요성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족 정도를 묻는 전체 문항의 평균으로 95.1%의 응답자

가 만족하다는 답변을 하여 기억학교에 대한 보호자와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억

학교를 이용하면서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이용 효과에 관련된 질문(복수응답)에서 응답자들은 ‘노

인의 지루함을 덜어줌(여가 선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4.8%가, ‘이용 노인의 치매 진행속도 지연’에 대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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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70%가, ‘정신적 육체적 피로 등의 부양 부담 감

소’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6%가, ‘가족의 휴식 및 여가

활동’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5.8%가, ‘가족의 사회경제

활동 증가(취업 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4.8%가, ‘가

족 간 갈등의 감소’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5.4%가 도움

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기억학교의 이용이 이용자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호자

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수준으로 부양 부담의 감소 등의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기억학교가 이용자들과 보호자들에게 매

우 높은 수준의 만족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억학교의 필요성과 효과성에서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경증치매는 최근 매우 많은 관심을 받는 사회적 이슈

가 되고 있지만,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복

지서비스는 매우 빈곤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특히, 대구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억학교가 경증치매노인과 경

도인지장애노인의 돌봄과 인지 재활 등이 절실히 요구된

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억학교의 프로그램 수준, 서비스의 종류 등

과 향후 지속성에 대한 만족도 정도가 90% 이상의 상당

히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그 보호자들의 부양 부담 

감소를 위해 매우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억학교가 경

증치매노인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경도인지장

애 노인의 치매예방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억학교를 이용 도움과 효과에서 ‘노인의 

여가선용’, ‘치매 진행속도 지연’, ‘부양 부담 감소’, ‘가족

의 휴식 ’,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증가’, ‘가족 간 갈등의 

감소’,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구시 외에 다른 지역별의 치매관리 시스템

은 큰 차이가 없고, 지역별로 총괄할 수 있는 ‘광역치매센

터’ 등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치매관리의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공급의 공백

이 지역 단위별로 큰 차이가 있어 문제점 해결에 더욱 관

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지역사회

의 자원을 연계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 전담기관인 광역치매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민

관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가 치매가 발생

했을 때부터 이후의 상황을 단계별로 알아서 대처해줄 

수 있는 분담 구조체계의 구축이다. 셋째, 경증치매노인

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르신들을 돌보는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일자리

를 창출해 내야 한다[17,18,19].

이는 그동안 전무하다시피 한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사회 복지적 대응에 대한, 그리고 이를 위해 대구시가 설

치한 기억학교에 대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특히 기억학교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의미를 제공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억학교의 이용 만족과 향후 이용

태도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어 향후 심층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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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2월 : 대구대학교 행정학

(행정학석사)

•2012년 2월 : 금오공과대학교 경영

학과(경영학박사)

•2012년 2월 ～ 현재 : 금오공과대

학교 경영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 마케팅론, 산업빅데이터, 공기업론 

최 인 규(In, Kyu Choi)                  [정회원]

•2000년 2월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2011년 2월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2016년 2월 ～ 현재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노인복지정책, 사회복지조사론, 의료복지


